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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김윤성* 
커피는 코코아， 차와 더불어 음료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중남미와 아프 
리카 개발도상국 대부분이 생산하는 대표적인 수출품목이다. 그러나 차가 생산국 전통 방식으 
로 가공되고 자국 소비가 많은 반면 커피와 코코아는 때로 생산국 GDP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무역에서 중심이 되고 있어 해당국 국민경제 안에서 위치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단일종만을 생산하는 플랜테이션(plantation) 방식으로 재배되는 커피생산은 생태적으로는 
토양유실과 산림파괴， 종다양성 감소 등 여러 가지 피해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큰 문 
제가 되고 있다. 산림파괴가 경작지 확대를 위해 커피 재배 초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회적 
이지만 영구적 변화라면， 종다양성 감소와 토양훼손은 단일경작이 지속되는 한 동반될 수밖 
에 없는 계속적 작용이다. 여기에 더해 지속적인 커피가격의 하락과 장기화된 과잉생산으로 
커피 수출국의 빈곤 역시 구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커피 생산은 생태적 자산의 파괴가 경 
제적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괴의 범위가 점차 넓어져 생태적 빈곤이 경제적 빈곤 
으로 점차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상명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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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은 경제와 환경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국간 빈부차를 의미하는 남북문제의 해결1)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큰 과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수출상품인 커피 
생산이 무역과 생태에서 처한 문제점올 이해하고 현재보다 나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었다. 더욱이 중남미와 인도네시아의 커피생산은 식민지 시대에 시작되고 중 
요한 국민경제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에 선진국은 커피생산의 경제적 생태적 문제 
에 대해 책임을 느낄 입장이다. 우리나라 역시 커피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 중 하나로 커피 
수입에서 2006년 현재 세계 16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때문에 열대작물인 커피 생산 
과 무역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생산과 판매의 전 과정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 글은 아프리카와 중앙아메리카 커피생산과정에서 벌어지는 생태적인 문제점과 상품작 
물로써 무역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역사적 과정과 기본적인 통계량 분석에 의해 이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 커피 생산의 생태적 이해 
1. 커피의 재배조건 
1) 재배지역과 품종 
커피는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위 25。선언 열대 습윤， 열대 고습윤 지역에서 재배된다. 커피 
의 원산지는 에티오피아지만 플랜테이션은 18세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 의해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시작되었다.2) 이후 커피 플랜테이션은 19세기 중반 라틴 아메리카지역으로 확대 
되어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의 멕시코， 엘살바도르， 아이티， 푸에르토리코 등으로 남 
아메리카의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등으로 확대되었다.20세기 후반까지 전 세계 커피의 
60% 이상이 브라질에서 생산되었다. 그러나 커피 재배면적은 20세기에 들어와 탄자니아， 우 
간다， 코뜨디브와르 등 2차 대전 이후 해방된 아프리카 적도국가들로 확산된다. 현재 커피생 
산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제외하면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 집중되고 았어 30개국 이 
상 아프리카 국가와 28개국 이상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커피를 재배하고 있다. 
커피나무는 고지대 식물로 연 강수량 1500mm• 2000mm, 해발 1000m-3000m의 습윤한 열대 
고산지역에서 자란다. 고지대에서도 계콕이 비록 토양은 더 비옥하지만 이보다는 볕이 높은 
능선이 재배지로 더 선호된다. 상품작물로 재배되는 종은 아라비카종， 로부스타종， 라이베리 
1)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4년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가 설립 
되었다. 
2) 당시 네덜란드 식민경영의 가혹함은 네덜란드의 비판적 지식인이었던 이루하르드 데커의 의적소설인 
「막스 하벨라르」에 잘 나타난다. ‘막스 하벨라르’는 1988년부터 3세계 커피를 정당한 가격에 구입하는 
공정무역(fair trade)의 상표명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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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종 세 가지인데， 이중 좋은 풍미로 상품성이 높은 아라비카종이 전체 생산량의 90%이다. 
아라비카종은 우간다 원산의 로부스타종과 라이베리아종과 달리 병충해에 약하며 고지대에 
서 자라기 때문에 커피생산은 전반적으로 고지대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다른 작물에 비해 병 
충해 피해도 많은 편이다. 다 자란 커피나무는 3-4.5m로 열대우림 대부분의 나무들이 2뻐1이 
상 자라기 때문에 매우 작은 편에 속한다. 
2) 토양조건 
재배지 토양은 부슬부슬한 다공질이면서 유기질 토양인 테라로사나 라테라이트성 토양이 
수확량과 향이 우수하고 부드러운 유기질 화산지형이 커피재배에서 가장 선호된다. 이러한 
종류의 토양은 강우에 따라 침식 • 유실이 쉽다. 전통적인 커피 재배에서는 열대우림의 높은 
나무들 사이에 커피나무를 재배하였으나 플랜테이션 농장에서는 일사량을 높이기 위해 커피 
나무보다 높은 나무는 함께 자라도록 하지 않는다. 
2. 커피생산지의 생태적 변화 
1) 열대우림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커피 재배지에서 시행되는 플랜테이션 방식은 지역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단일화된 커피나무는 크고 작은 열대 숲의 다양한 수종을 대체하고 해당 지역 특유의 산림농 
업( agroforestry)을 중단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생물종의 서식지파괴로 종다양성을 훼손하게 
되며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자리잡았던 농법을 바꿈에 따라 토양훼손이 발생하게 되는데 때 
에 따라 이러한 피해는 단일경작이 계속되면서 영구적인 사막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경제활동과 생태파괴의 과정은 중앙아메리카 가리브해 연안국가와 적도부근 아프리카 국가 
에서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토지생산성을 낮추고 사막화하 
여 농업에 기반한 이들 국가의 경제-생태 악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후는 같은 위도와 같은 고도에서 일정하다. 산을 오르면 고도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의 생물종이 살고 있는데， 고지대 비탈면에서 자라는 커피는 해발 600m-1500m에 
걸쳐있기 때문에 커피재배지는 다양한 생물종이 교차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중앙 아메리카지 
역 국가들은 확장되는 커피재배지로부터 숲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는데 
엘살바도르의 경우 커피재배면적은 보호구역면적은 이미 16배가 넘는 규모이다(Wor1d B때k， 
2004). 이미 상당한 산림파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토양에 미치는 영향 
열대지방 토양은 습윤하고 일조량과 강우량이 많아 생산성이 높지만 비로 인해 유기물이 
유출되는 속도가 빠르고 유기물의 분해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표토층이 파괴되기 쉬워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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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이 파괴되면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갈대밭이나 관불숲 등 열등한 토양조건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토양 황폐화는 경제적으로는 산출량과 산출물의 질에 악영향 
을 미친다. Conecher(2001)에 따르면 열대지방 전형적인 토양인 cambisol에서 옥수수를 대상 
으로 토양피복상태에 따른 산출량 변화를 실험하였는데 토양유실율이 매년 5야la인 양호한 
토양에서도 토양이 훼손되기 시작하여 산출이 절반으로 주는 데 20년도 걸리지 않았다. 대단 
히 양호한 토양과 생태계 조건에서 출발한 플랜테이션이 아프리카 사헬지역 생태계를 사막 
으로 만드는 데 불과 50년이 걸렸던 사실과 일치한다. 
Gerold(2004)에 따르면 커피와 코코아 플랜테이션은 비로 인해 유기물이 유출되는 양이 새 
로 흡수되는 유기물보다 훨씬 더 커서 영양분은 토양에 축적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땅이 
척박하게 된다. 플랜테이션이 20년 이상 진행된 농장들은 대부분 토양이 심각하게 훼손되기 
시작하였다. 토양이 점차 황폐화 되어 그 지역이 더 이상 커피 플랜테이션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커피나무숲은 관불림 숲으로 변화하고 더욱 빠른 속도로 유기물이 빠져나가면서 결국 
사막화에 이르게 된다. 토양 황폐화는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진다. 유기물을 담지 못하는 토양 
은 식물이 자랄 양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고 그 저장고는 점차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에 생 
산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Scheπ(1 999)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중앙아메리카와 아프 
리카 토양의 생산성은 인구밀도가 높은 아시아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낮아졌다. 아프리카 
토양의 생산성은 2차 대전 이전과 비교하여 1/4 줄었고 중앙아메리카는 2/5가 줄었다. 중앙아 
메리카의 농지는 74%, 아프리카 농지의 65%가 황폐화되었다. 이 두 지역 국가들은 20세기에 
집중적으로 상업재배가 확대되었던 곳이다. 또한 세계경제 구성원 중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 
하며 경제성장이론에서는 소위 가난의 몇(poverty trap)에 들어가 있다. 농업 중심 국에서 토 
양이 황폐화된 것은 현재의 빈곤이 한동안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커피와 코코아 플랜테이션에 의한 사막화와 숲의 파편화는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많은 
지역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사하라 이남 국인 가나의 Krobo지방은 19세기 후반부터 식민 
지로 개발되었고 1911년 코코아 플랜테이션을 시작하는데 1950년대에 플랜테이션 농장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주민들은 사막화된 토지를 버리고 이주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에 이 지 
역 숲은 관불림이 되어 열대우림이 사막화되는 데는 불과 백 년이 걸리지 않았다. 대표적인 
오래된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은 19세기 후반 노예 노동을 기반으로 대규모 커피플랜테이션 
을 시작하였는데 이미 1920년대에 숲의 파편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었다(Metzger， 1997). 본격 
적인 커피 플랜테이션이 시작된지 불과 50년이 지나지 않았다. 온두라스， 과테말라， 코스타리 
카 등 중앙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국의 생태계파괴는 외국계 기업에 의한 플랜테이션 농 
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50년대 이후에 급속도로 나타났다. 1950년대에 쿄스타리카 전 지 
역의 43%가 보통 이상 수준으로 토양훼손이 일어났고 25。 이상 되는 고지대 경사지가 많은 
과테말라에서는 토양유실이 특히 많았고 엘살바도르는 1950년대 플랜테이션 커피농장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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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온 이후 자연림의 95%가 파괴된다(Faber， 1992). 베트남은 20세기 후반 커피재배를 본격화 
하여 현재는 브라질 다음으로 커피생산량이 많다. 베트남 대표 커피재배지역언 Dak Lak에서 
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커피재배지와 산림 면적의 크기는 정확하게 커피농장이 늘어나는 
만큼 산림 면적이 줄어들면서 변하고 있다. 1980년에 시작된 커피재배는 2000년 현재 250ha 
로 늘어 나고 같은 기 간 1265ha였던 산림 은 1015ha로 줄었다(D’haeze， 2004). 
3. 대안적 커피재배방식 
커피재배방식에는 커피나무에 그늘이 지는지 여부에 따라 열대우림 생태계의 천장(canopy) 
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키 큰 나무의 그늘에서 커피를 재배하는 전통적 방식과 일조량을 늘 
리기 위해 커피나무만을 식재하는 방식과 작물혼재여부에 따라 단일재배(monoculture)와 복합 
재배(polycu1ture)로 나권다. 적절하게 혼재되는 큰 나무는 자연스럽게 커피의 병충해를 막고 
비가림 역할을 하는 장점이 있고 수목이 다양해지면 질소고정효과와 유기물 공급이 좋아진 
다. 커피나무 단일종으로 숲의 수목이 바뀌는 변화는 역사적으로는 최근인 1950년대 이후의 
변화이다. 콜럼비아， 멕시코，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커피밭의 40% 이상이 커피 단일 
종 숲으로 바뀌었다(Faber， 1992). 
커피나무는 3-4.5m 정도 높이로 자라기 때문에 나무로써는 작은 편이고 열대지방 나무로 
써는 드물게 작다. 열대 나무들은 보편적으로 20m-40m까지 자란다. 가장 높은 나무가 40m가 
되면 그보다 작은 생물들이 틈새를 메운다. 생태계에 존재하는 이러한 천장(canopy)이 낮아지 
면 숲에 살 수 있는 동식물의 수와 종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멕시코의 경우(Moguel， 1999) 
전통적인 방법으로 커피를 재배할 때 공존하는 나무의 종류는 13종에서 48종에 이른다.3) 
川. 커피 생산의 경제적 이해 
1 . 역사적 배경 
커피는 에티오피아 예맨 등지에서 전통적으로 재배되었고 수출품으로 인기가 있었지만 본 
격적으로 플랜테이션이 진행된 곳은 언도네시아， 브라질3 콜럼비아 등으로 유럽 제국의 식민 
지배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급격한 가격등락과 농작물로서 커피가 지닌 특성씨 때문에 이들 
3) Oxfam등 NGO가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기구에서는 커피 공정무역의 조건으로 그늘재배(shaded)， 유기재 
배(organic)， 최저가격보장 등을 들고 있다. 공정무역에 의해 거래되는 커피의 양은 전 세계 교역에서는 
1%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가장 먼저 시작된 영국에서는 전체 판매량의 20%를 차지한다(Oxn없n， 위의 
책). 
4) 커피 재배지는 다른 작불로 대체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첫째， 커피가 산맥의 능선에서 자라기 때문에 
밀이나 사탕수수와 같은 평지작물을 키우는 곳으로 대체할 수 없다. 둘째， 커피는 환금성이 높은 작물 
이기 때문에 생산자는 커피농장을 이전의 자연림 상태로 돌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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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그다지 커피무역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지 못했고 그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커피 과잉생산은 이미 20세기 초반 브라질에서 예를 찾을 수 었다. 1930년대 브라질은 커 
피재배지를 늘리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세계 커피시장을 장기적으로 공급과잉 상태로 가져 
가게 된다. 1937년 브라질에서 파괴한 커피는 총 1 ，032백만 킬로크램이다. 그러나 브라질은 
재배지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을 공급하면서 커피산업을 보호육성한다. 
커피는 브라질 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국가 보호산업의 성격을 띠 
는 경우가 많다. 
1) 19세기-1930년， 커피 호황기 
이 시기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커피재배가 본격화되었는데， 그 시작은 이들 국가가 정치적으 
로 식민지배에서 해방되는 1830대와 일치한다. 커피가격은 매우 좋아서 많은 나라에서 경쟁 
적으로 재배를 시작하였고 콜럼비아의 경우 커피가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70년대에 
7%에서 1920년대에 75%까지 올라갔고(Wickizer， 1951) 브라질에서는 1830년부터 1840년까지 
계속 커피재배를 확대하는데， 1840년대의 경우엔 해마다 8%씩 수출량을 늘린다. 8% 성장률 
이라는 수치는 매우 중요한데， 이 추세는 10년마다 기준년의 두 배가 되기 때문이다. 19세기 
중반 라틴 아메리카 커피 수출량은 십년마다 두 배가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커피재배 시 
작 이후，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커피 경기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브라질의 경우 이 시기 커피는 전체 무역수지의 75%를 차지할 만큼 브라질 국가경제를 지 
배했고 이러한 경향은 브라질 구공화국(1889-1930) 시대에 특히 두드러졌다(Font， 1987). 브라 
질은 1835년부터 커피재배가 증가되어 경작지 확대경향은 1930년대까지 이어진다(James， 
1932). 브라질 커피경제는 19세기에 1857갯2년， 1869-73년， 1886-1891년 세 변 호황기와 그 
사이 불황기를 맞는데 이 시기 무역수지는 불황기에 오히려 더 좋다. 그러나 생산량 자체는 
커피시장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다(Pelaez， 1976). 커피는 산출량 변화가 크고， 대게 풍작 뒤 
에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철도건 
설과 재배지 확대경향이 일치한다는 점이다. 대표적 커피 생산지인 상파울루 주에서는 토양과 
기후 변에서 적합성이 높지 않은 지역도 교통의 편리함 때문에 커피재배지가 되기도 하였다. 
브라질， 엘 살바도르， 과테말라가 노예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플랜테이션 재배를 할 
때 코스타리카， 푸에르토리코， 콜럼비아에서는 소규모 자작농 중심의 커피재배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들 국가에서는 커피재배가 사회 계층을 구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 지역에서 
는 이전에 사탕수수를 플랜테이션 방식으로 재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커피는 설탕과 대체되 
는 관계에 있었다. 설탕의 무역수지가 나빠지면서 설탕재배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커피재배비 
율은 늘어난다. 그러나 사탕수수재배조건과 커피재배조건은 다르기 때문에 사탕수수재배지 
역이 커피재배지로 바뀌었다기보다는 노동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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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르토리코의 경우 커피 수출은 1850년대부터 점차 늘어 1851년 12.1백만 파운드 수출에 
서 약 20년 후언 1879년에는 286% 증가해 67.2백만 파운드로 증가한다. 1880년대와 1890년대 
셜당 수출은 계속 감소하고 커피는 증가한다. 수출액에 있어서도 커피는 1886년에는 4.7백만 
페소로 전체 수출액의 49.4%를 기록하고， 십년 뒤인 1896년， 세 배가 증가하여 13.9백만 페소 
에 비율로는 전체 수출액의 76.9%를 차지한다(Bergad， 1983). 커피가 견인하는 경제구조는 엘 
살바도르， 과테말라 등 주변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사회경제적으로도 이 시기에 커피 
생산자， 무역업자들이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자리잡는다. 
아프리차에서는 역시 포르투칼 영향 아래 었으면서 오랫동안 브라질과 농업교역이 많았던 
앙고라 등지에서 1830년대부터 플랜테이션 재배가 시작되지만 그 양은 라틴아메리카에 비하 
면 많지 않았다(Bin따1밟lUm， 1982). 아프리카에서 상업적인 커피생산은 로마 카톨릭 선교활동 
과 관련이 깊다. 1864년 프랑스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1914년 케냐와 탄자니아에서 
(Kier없1， 1969), 1920년대에는 카메룬에서 식민통치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작물로 자리잡는다.5) 
하지만 이 시기 아프리카 커피 생산량은 라틴아메리카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플 
랜테이션 커피 생산은 시작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2) 1930-1949 대공황과 세계대전 
이 시기 커피경제의 특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대공황 이후 커피가격은 장 
기적으로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 둘째는 2차대전을 전후로 가장 큰 수입국이 유 
럽에서 미국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후 뉴욕시장에서의 커피가격이 전 세계 커피가격 기준 
이 된다. 
1929년 대공황은 이미 세계경제의 한 블록이 된 커피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그 충 
격은 29년 당해에 나타나지 않고 1932년경에 비로소 분명하다. 브라질의 대표적인 커피인 
Santos No. 4의 가격은 1923-1927년 평균 60kg 기준 5.1 0센트에서 1928-1932년 평균 3.45센트 
로 떨어지고 1939년 4.25센트로 상승하지만 다음해에 다시 1.32센트로 급격히 떨어진다. 1931 
년， 브라질은 처음으로 수출하지 못하고 남은 커피를 처분( destruction)하게 된다. 물리적인 수 
출량은 1934-1938년 다소 하락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출이 급감하는 시기는 2차 대전이 벌어 
지는 1941-1944년 사이의 기간이다. 이 시기에도 1910년 수출량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도 수출국들이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생산량을 거의 줄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콜럼비아는 오히려 수출량을 늘려， 1차 대전 이전 4.3%이던 세계 커피수출 비율을 
2차 대전 직전에는 14.2%로，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는 18%까지 올린다(Wickizer， 1951). 
1932년까지 미국과 유럽의 수입량은 비슷했지만 그 이후로 미국의 커피 수입량은 점점 늘 
어난다. 미국은 2차 대전 기간에도 커피수입량이 늘었으며 이후 세계 커피의 70%를 수업하 
5) 카메룬에서는 커피 재배에 필요한 토지， 종자 등 제반 조건을 모두 당시 식민정부에서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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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라가 되어 세계 커피시장에서 협상을 주도하게 된다. Wickizer(l 951)는 1935년부터 1949 
년 사이 각국 총 커피생산량을 조사하였는데 보여준다. 1935~1940년보다 1945~1949년에 세 
계 총 커피생산량은 284，880천 kg 줄어드는데， 이는 브라질의 감산에 기인한다. 당시 이미 브 
라질은 세계 저가 커피시장을 이루고 가장 큰 규모로 커피를 생산하고 있었다. 콜럼비아와 
아프리카의 앙고라 코뜨디브와르 등은 생산량을 오히려 늘렸다. 브라질은 국제 커피 시장 경 
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생산국이었다고 볼 수 있다(Roseberry， 1995). 
브라질 경제는 19세기 이후 커피수출이 거시지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1822년~1969년 
사이 커피와 환율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Gelb(l 974)에 따르면 브라질 환율은 커피가격 변동 
에 반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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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피 의존적 농업 
1) 가격의 급변과 상품작물로서의 지위 
국제커피기구(ICO: Intemational Coffee Organization)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커피가격은 1980 
년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생산비를 밑도는 수준(Oxfam， 2004)이다. 커피 
가격은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면서 매우 불안정한 것이 세계 무역시장에서의 특징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계속하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커피가격의 불안정 문제는 매우 오래되었기 때문에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1940년대부터 
수출국의 물량에 쿼터를 두어 가격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조정하려는 국제협약들이 만들어 
졌고 2차 대전 이후 본격화되었는데 Inter-American Coffee Agreement7} 대표적이다. 1963년 


















































































































































〈그림 1) 로부스타 커피가격(1976-2008년) (단위: 센트/파운드) 
자료: 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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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기구를 세운다. 이 기구를 통해 거래되는 커피는 전체 무역량의 90%를 넘는다. 그러나 커 
피가격은 1970년대 초반과 1980년대 초반에 급반등과 급하락을 겪으며 불안정하였고 지난 
30년간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아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로부스타 커피가격 
을 기준으로 1파운드당 가격은 1990년 이후 100센트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산 
가격 이하로 판매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영향은 생산국 전체에 매우 크게 미치고 있다. 
커피가격이 생산비를 밑돌 정도로 낮아진 원인은 19세기 식민지 지배 이후 세계 무역시장 
에서 산업 원재료의 생산지이자 상품판매시장 역할을 강요당했던 역사적 이유와 아프리카산 
커피에서 특히 심한 등급제에 따른 구매방식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커피를 섞어 품질을 
맞추는 블랜딩(blending)을 하지 않는 아프리카는 일정한 수준 이상이 아니면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커피수매과정은 대단히 까다롭고 저가의 대량생산을 하는 브라질보다 생산자에 
게 더욱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생태-경제적인 해석을 하자면 다음과 같이 설명해볼 수 있다. 특별한 경제기반이 없는 이 
들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이 상품작물로 모두 커피를 선택하게 되자 세계 커피시장은 공 
급과잉상태가 되며 장기적인 커피가격 하락세가 이어진다. 한편 일단 숲을 개벌(c1ear cutting) 
하고 커피 나무를 심으면 토지이용은 바뀌기 어렵고 본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없다. 때문에 
가격이 좋지 않아도 국가 전체 농업생산에서 커피경작의 비율을 줄이기 어렵다. 한편 고지대 
경사지에서 이루어지는 플랜테이션 커피재배는 토양유실이 많아 생산성은 점차 떨어지고 유 
실된 토양은 저지대 농지까지 피해를 주게 되어 전반적으로 농토의 질이 하락한다. 농업 중 
심 국가에서 생산 자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토질하락과 종다양성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역에 있어 특별한 대안이 없는 이들 개발도상국들은 그럼에도 불 
구하고 낮은 가격의 커피생산을 이어가기 때문에 국가경제는 지속적인 가난에 머물게 된다. 
1950년대 이후 커피시장은 인스턴트커피가 개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커피 소비량이 늘고 
커피 소비국이 다변화한다. 커피소비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인스턴트커피 시장이다. 
1940년대에 스위스계 다국적 식품회사인 네슬레와 브라질 생산자들에 의해 시작된 인스턴트 
커피시장은 미국의 General Food(Maxwel1 House)사와 분유회사가 참여하면서 시장이 커지고 
1960년 미국 커피소비의 25%에 이를 정도로 소비율이 올라간다. 인스턴트 커피에 참여하는 
기업의 규모는 1970년대 이후 대형화된다. 1970년대에 소규모 인스턴트 커피회사는 사라지고 
대규모 몇 개 회사만이 남게 된다. 인스턴트 커피의 원료는 대부분 브라질에서 공급된다 
(Talb아， 1997). 1950년대 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면서 미국에 집중되던 커피소비는 아래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80년대 중반이 되면 유럽 37.7%, 미국 43.4%이 여전히 높지 
만 그 밖의 지역의 비율이 18.9%로 높아진다.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신흥 산업국가의 소득 






































































자료: Penn Wor1d Table (1985). 
농산물로써 커피가 갖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자국수요보다는 상품작물로써 재배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World bank(2003)에 따르면 1990년대 중앙아메리카 커피생산국에서 
자국 소비율은 10% 안팎이다. 1991년 10.9%에서 2000년 소비율 8.9%로 다소 줄었다. 이는 생 
산량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커피생산이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려준다. 
2) 무역에서 커피생산의 영향 
(1) 커피 생산량의 변동 
아프리카와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커피는 중요한 수출상품이며 국민계정에서도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커피생산의 차이 중 하나는 아프리카의 커피 플랜테 
이션은 2차대전 이후 이 지역 국가들이 식민지배에서 독립되면서 급속히 늘어났다는 점이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6)들이 1960년부터 1963년 사이에 식민지배에서 벗어났는데 이들은 국가 
에서 수출 증대를 위해 상품작물로 커피와 코코아 생산을 주도하여 늘리고 있다. 커피재배와 
관련이 있는 아프리차 국가는 전체 아프리카 대륙 54개국 중 44개국에 달한다. 안타깝지만 
1960년대 이후 2000년까지 아프리카 국가가 경제성장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콩고， 잠비아， 
앙고라， 모잠비크 르완다， 말리의 경제성장율은 성장률이 0% 이하이고 코뜨디브와르， 탄자니 
아， 케냐， 가나는 1% 안팎에 불과하다(Barro， 2004). 
이 연구에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커피생산국에게 커피 생산의 경제적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생산의 안정성， 무역에서의 비중， GDP에서의 비중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생 
산의 안정성은 장기적인 수급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제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 생산이 불안정할 때는 장기적인 전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득 안정 
성도 기대할 수 없다. 무역에서의 비중은 커피 의존도가 높을수록 커피 가격의 변화에 따라 
국제수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역시 경제운용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 
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GDP에서 커피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당 국가의 경제가 어 
6) 탄자니아(1961년)， 케냐(1963년)， 우간다(1962년)， 코뜨디브와르(1960년)， 마다가스카르(1960년)， 앙고라 
(1 975년)， 콩고(1960년) 둥 주요 아프리카 커피 생산국 대부분이 1960년에 독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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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로 단일 작물인 커피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커피생산이 무역 
수지를 넘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이것은 커피 수출에 대한 국민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의미하며 커피 경기의 악화가 수출업 관계 일부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커피생산의 GDP 비중은 커피에 의한 국민경제 영향의 
크기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통계량은 세계식량기구의 통계를 이용하였으며 중남미와 아 
프리차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통계가 제공하는 1961년부터 2003년까지가 시간적인 
범위가 되었다. 
1961년 이후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커피생산량은 다음 〈그림 2>과 같다. 
중앙아메리카 생산량은 일정하게 증가하다 최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아프리카의 생산량 
은 60년대 초반 이미 중앙아메리카 생산량을 넘어섰다. 1930년대 중앙아메리카 생산량의 절 
반에 불과하던 아프리카에서 커피생산이 대단히 증가했다. 이후 전반적으로는 증가추세이지 
만 변통폭이 크고 최근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변동 폭이 가장 큰 지역은 남아메리카이다. 생 
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1966, 1971 , 1977, 1983년 큰 폭으로 하락한다. 지역별로 볼 때 
남아메리카 지역의 커피 생산은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변동이 심했던 남아메리카와 생산량이 증가한 아프리카에서 어느 국가가 변화를 주도적으 
4.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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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961-2003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커피생산(단위: metric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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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96 1 -2003남아메리카 커피 생산(단위 metric lon) 
로 이끌었는지 알아본다. 다음 〈그림 3 )는 남아메리카 커피생산국의 생산량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남아메리카 커피 생산은 브라질과 콜럼비아가 주도하고 있다. 이 지역 커피 생산량 변 
동이 심한 이유는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의 영향 때문임을 알 수 있다， 1 965년 브라질은 약 
230만 톤을 생산하여 1 964년 약 1 00만 톤의 두 배가 넘는 양을 생산하지만 다시 다음 해인 
1 966년 약 1 20만 톤을 생산하여 전 해의 절반 수준을 생산한다. 이러한 불안정한 수급은 60 
년대에 그치지 않고 90년대에도 계속되고 있다. 브라질은 최악으로 하락한 1977년에는 세계 
3위 생산국인 콜럼비아를 밑돈다. 콜럼비아는 브라질처럽 대폭으로 급등과 급락을 보이지는 않 
고 있다. 다만 1 992년 약 11 0만 톤을 생산한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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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1961 - 2003 중앙 아메리카 커피 생산추이(단위 metric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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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의 커피생산량은 브라질과 콜럼비아를 제 
외한 남아메리카 국가의 생산량과 비슷한 100만 톤 안팎의 규모이다. 에서 과테말라와 온두 
라스는 대표적으로 커피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국가에 해당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과테 
말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모두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드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 96 1 년 아프리카 총 커피생산은 732.940 톤으로 당시 전세계 생산량의 26%를 차지했지만 
남아메리카 커피생산국은 9개국이고 아프리카의 커피생산국은 307B 국이다- 따라서 국가별 생 
산량은 남아메리카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이중에서 생산이 비교적 많고 일정 
한 9개 나라(앙고라， 부룬디， 카메룬， 콩고， 코트디브와르， 에티오피 아， 케냐， 탄자니 아， 우간 
다)에 대해 1961년부터 생산량 추이를 보았다， 아래 〈그림 5 )에 다르면 변동 폭이 가장 심했 
던 나라는 코뜨디브와르이다. 1981년 366，800톤까지 증가하였으나 3년 뒤인 1984년에는 81년 
생산의 23%에 불과한 85，200톤으로 폭락할 만큼 편차가 크다- 한 때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커피를 생산했던 앙고라는 1975년 이후 생산량을 점점 줄여 지금은 거의 커피를 생산하지 않 
는다. 1961년과 비교해 2003년 현재 생산량이 증가한 나라는 세계 최고(最古)의 커피생산국 
인 에티오피아와 우간다이고 고급커피로 유명한 케냐와 탄자니아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프리차 커피생산의 특징은 전체 대륙을 두고 볼 때는 중앙아메리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륙 내부의 커피생산국을 변수로 관찰하면 대단히 짧은 기 
간을 주기로 생산량이 각 나라마다 급변하고 있고 몇 국가는 커피시장에서 물러난 듯 하다. 
그러나 그 원인이 불안정한 자국 정치상황 때문인지 재배지 생태 환경 때문인지는 알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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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1961- 2003 아프리카 커피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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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고서 를 찾을 수 있다(United Republic of T때zania， 1999). 
(2) 농산물 수출에서 커피의 역할 
중남미와 아프리카 커피 생산국가들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농산물 수출에 
서 커피 수출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공통점이 었다. 이것은 커피 수출국 공통의 특징이다. 따 
라서 커피수출국 농업에서 커피시장의 변동은 해당국 농업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커 
피생산이 해당국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은 무역에서 커피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해 알 
수 있다. 농산물 무역에서 커피생산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농업에서 가격의 불안정성과 지속 
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커피 이외의 다른 대안을 찾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이며 선진국과 무 
역수지를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커피를 재배하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더욱이 커피생산국 대부분이 빈곤국임을 감안한다면 빈곤의 몇(poverty trap)에서 벗어 
나기 위해 커피생산의 수급조절과 적절한 국제가격에 대한 논의가 수출국과 수입국 양측에 
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커피생산국은 생산량에서는 〈그림 2)에서 본 바와 같이 비슷한 경향성 
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무역에서 커피의 비중 변화에 있어서는 비슷한 경향성을 찾을 수 
있었다. 1960년도에 남아메리카 농산물 수출에서 커피의 비중은 55%를 념을 정도로 압도적 
이었다. 아프리카와 중앙아메리카 역시 커피의 비중은 20%를 넘고 있어 상당히 높았다. 1973 
년 이전까지 변화의 특징은 남아메리카 농산물 수출에서 커피 비중의 하락을 들 수 있고 다 
음으로 아프리카에서 농산물 수출에서 커피의 비중이 18%에서 25%로 다소 상승했다는 점이 
다. 이 때 까지는 남아메리카가 중앙아메리카나 아프리카와 같은 방향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다. 그러나 1973년 이후 2003년에 이르는 기간에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커피 생산국에서 농산 
물 수출에서 커피의 비중은 통반 상승하고 동반 하락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게다가 1990년 
대 이후 이들 지역은 모두 20% 대로 수렴하는 현상까지 보인다. 가격변화에 대한 생산량의 
변화도 일치하지 않았고 생산량의 변동 역시 각기 다르게 움직였으나 농산물 수출액 대비 커 
피수출액의 비율 변화는 일정하게 같이 움직였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다. 이 세 
지역에서 1970년대 중반 이후 커피수출의 변화가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이전보다 세계 커피 
시장이 더욱 세계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FAO에 따르면 이 기간 아프리카와 중남미 커피생산량은 1961년 약 432만 톤에서 2004년 
약 562만 톤으로 브라질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고 가격은 〈그림 1)에 
서 본 바와 같이 매우 변동이 심했고 현재 가격은 1980년도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지난 20년 동안 세계경제의 성장률을 고려한다면 실질가격은 훨씬 더 많이 떨어졌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생산량이 늘었고 노동집약적인 커피농업에서 특별히 노동력 투입을 줄 
이는 기술성장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국민경제에서 커피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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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남아메리카 커피의 농산물 수출 비중(단위: %)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었을 것이다. 커피수출액과 농산물 수출액의 상관관계를 간단한 통 
계량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세 지역 모두 90% 이상 관련이 있었다. 커피가 농산물 수출에 
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 때에도 커피재배는 그 나라 농업소득 전체의 움직임과 같이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커피가격의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하락했음을 예 
측할 수 있다.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하면 수출국별 변화상황을 통해 누가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7)은 남아메리카 주요 커피수출국에서의 커피 수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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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중앙아메리카 커피의 농산물 수출 비중(단위: %) 
이 늘었다가 점차 하락하고 1990년대 중후반에 잠시 증가하는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수출비중이 줄어든 때는 당시 커피의 국제가격이 1980년대 후반 급락하기 
시작한 것과 비슷한 시점이다. 국가별로는 콜럼비아와 페루，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 커피의 수 
출비중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 980년대 콜럼비아는 100%를 넘고 있는 
데 이것으로 주변지역에서 콜럼비아의 이름으로 커피를 수출했음을 알 수 있다기 2004년 현 
재 콜럼비아가 농산물 수출에서 약 37%, 페루가 약 30%, 세계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이 약 
8%를 커피가 차지하고 있다-
〈그림 8 )는 중앙아메리차지역 커피 수출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지역의 농산물 수출 대비 
커피수출 비중 역시 1970년대부터 1 980년대 중반까지 매우 높게 성장하였다가 이후 폭락하 
고 1990년대 잠시 반등을 보이는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아메리카와 마찬가지로 커피가 
격의 폭락이 이유인 것으로 추정된다 엘살바도르 역시 콜럼비아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에 
커피의 농산물 수출 비중이 100% 넘고 있는데 주변지역 커피가 엘살바도르를 통해 수출되었 
던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 현재 커피 비중이 가장 큰 엘살바도르가 약 30%를 보이며 다음 
온두라스가 약 19%를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 커피 수출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림 6)에서 본 바와 같이 남아메리카처 
럼 급격하게 감소해가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1 980년대 이후 점차 감소 
해가고 있다 주요 커피 수출국의 흐름 역시 마찬가지임을 〈그럼 9)을 통해 알 수 있다. 대부 
분의 국가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커피 수출이 농산물수출 전체를 넘어섰으며 급격히 
7) 커피는 원산지별로 제품의 맛과 향이 구멸되는 특정 이 있고 그에 따라 높은 동급을 받는 지역의 커피 
가격이 높다 콜럼비아， 브라질 Santos 40 , 하와이 코나， 케냐 AA 등이 지역 이릅을 걸고 높은 등급을 받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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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아프리카 커피의 농산물 수출 비중(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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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랐던 만큼 1980년대 이후 가파르게 감소하였다. 국가에 따라 400% 이상 상승하였던 이 지 
역 커피수출의 비중이 현재 20% 수준으로 수렴하였으므로 커피경기 하락에 따른 농업부문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커 피 시장은 매우 세계화되어 국제 커피 가격의 변화에 따라 지역별 국가별 수출 움직임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커피가격은 지난 40년 동안 몇 번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하 
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전 세계 커피생산량은 줄지 않고 있어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과잉생산 상황이 이어 
지고 있다， 여기에는 일단 산림을 커피농장으로 바꾸어놓았을 때 다른 농산물로 전환하거나 
본래의 숲 상태로 돌리기 어려운 경제적 생태적 조건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남아메리카의 브라질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생산 수급조절에서도 매우 불안정한 경향을 보 
였다 장기적인 세계 시장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급증과 급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 
은 시장가격이 불안정하다는 것 이외에도 커피생산국들이 커피생산에 대한 장기계획이 부족 
하다는 것， 그리고 농업 에서 커피 이외의 대안을 상품작물로 찾기 어렵다는 것 등이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산물 수출에서 지역별 분석을 종합해 보았을 때 세 지역은 각기 다른 경로를 거쳤으나 
2004년 현재 커피가 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20%대로 수렴하였다. 1960년대 
이후로 커피의 비중이 가장 뚜렷하게 하강하고 있는 곳은 남아메리카이다. 남아메리카는 
1960년대에 커피가 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가량까지 올랐다 그러나 1960년대 
막 독립국이 된 아프리차 국가들은 비교적 커피 재배 역사가 오래된 아메리카 대륙과 달리 
커피 재배의 경험이 짧았다. 아프리가 커피재배국들은 1 970년대 커피 붐이 일던 시기에 가 
장 극적으로 농업부문 커피 의존도가 높았고 1 980년대 가격급락에 의한 폭락 폭 역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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컸다. 
IV. 결 론 
지금까지 커피재배가 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국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문 
헌과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먼저 생태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커피는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비탈면 일조량이 높은 지역의 부드러운 토양에서 단일경 
작되는 경향이 있어 토양유실이 많다. 이러한 경향은 상품성이 더 높으나 평지에서 잘 자라 
지 않는 아라비카 종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둘째， 커피재배는 장기 
적으로 토양을 황폐화시켜 결국 사막화에 이르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 
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더욱 뚜렷하다. 아프리차 전체 경작지의 65%가 20 
세기 중반 이후 훼손되었다. 커피나 코코아에 대한 단일경작인 플랜테이션은 독립국이 된 이 
후에 오히려 성행하였다. 이 중에서도 토양유실율이 높은 지역은 동아프리카 고지대， 마다가 
스차르 동쪽지역， 남부 아프리카 일부로 커피 재배지와 일치하고 있다. 농업국가에서 생산자 
본이라 할 수 있는 토양이 유실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생태적인 회복과 경제적인 발전 모두 
를 낙관하기 어렵게 만든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커피재배가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18세기 식민지 시대를 거 
치면서 중남미에서 커피재배는 경제전반에서 구조적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았고 20세기 후 
반 아프리카 신흥 독립국들은 상품작물로 커피를 선택했다. 그 결과 1970년대 잠시 호황을 
누렸으나 세계 커피시장은 전반적으로 과잉생산 상태에 있었고 현재 커피가격은 생산비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낮다. 둘째， 특히 브라질과 아프리카 커피생산국들은 특히 수급조절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1980년대 이후 커피수출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전체 생산량은 줄고 있지 않고 아프리카 국가에서 폭락의 폭 
은 매우 컸기 때문에 해당 국 농업에 미친 여파가 매우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커피는 종다양성이 높고 생태적으로 매우 예민한 열대우림지역에서 재배되는 상품작물이 
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의 원료이다. 따라서 커피 재배지를 생태적으로 지속가 
능하게 유지하는 것은 지구적인 관점에서 생태자원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커피수출국은 대부분 농업중심의 개발도상국이고 커피는 대표적인 수출상품이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게 보다 나은 무역조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특히 식 
민경제를 주도했던 서구 국가들은 커피생산조건에 대해 책엄을 느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역 
시 커피 소비가 많은 국가로 지속가능한 커피 교역 조건에 대해 선진국과 함께 논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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